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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명태이다. 1985년까지만

해도 전국 생산량의 60%이상을
차지하며우리삶을풍족하게만
들었던명태. 
명태가 어판장에 가득 넘쳐 명

태서리를해도허허웃으며관대
하게 대하던 어부들의 표정과 서
리한 명태를 빵으로 바꿔 친구들
과 함께 먹으며 배고픔을 채웠던
기억들. 
고성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담

겨있는 명태를 떠올리며 명태의
참맛을찾아나섰다.

고성에서도 명태의 어획량이
가장많았던주산지는거진이다.
거진 우체국 건너편에 위치한

명태 맑은탕(지리) 전문점인 성진
회관이보였다. 
간판에 그려진 명태 맑은탕을

보는순간입안에침이고이기시
작했다.
명태 맑은탕을 주문하자 보기

에도 싱싱한 명태와 명태 애, 명
태 곤이, 명란, 무, 고추 등이 들
어간 명태 맑은탕과 접시에 정갈
스레 담긴 8가지의 밑반찬이 나
왔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누룽지가

나왔다. 명태맑은탕이끓는동안
에 맛보기로 나온다는 누룽지는
구수하면서도 담백한 맛을 내었
다.
10분정도 팔팔 끓인 후 명태

맑은탕을맛보았다.
하얀 명태살과 선명한 알갱이

입자를띤명태알, 애, 곤이 등은
보기만 해도 혀끝에서 감칠맛이
돌았다. 
살을 떠 먹어보니 부드럽고 입

에서 살살 녹았다. 특히 국물을
맛보는 순간 어머님이 끓여주던
맑은탕의옛맛이생각났다. 
명태만의 개운하고 시원한 국

물맛은 옛 고성명태의
향수를 느끼기에 충분했
고, 예전 광고 문구에서
나왔던‘음바로이맛이
야’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정도였다.
또 밑반찬으로 나오는

명태아가미는 아가미 뼈
가 씹히지 않을 정도로
잘삭아, 아삭한무와절
묘한 궁합으로 밥맛을
돋우어주었다. 
성진회관 황경남 대표

(57세)는“명태구입시
눈이 맑고 아가미가 선
홍색을 띠며, 내장이 흘
러나오지 않고, 비늘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최상의 물 좋은 생태만을 사용한
다”고말했다. 
또한“천일염 중 간수를 1년

이상뺀것만사용하여짠맛이덜
해, 많은 양념이 필요 없는 명태
맑은탕의 맛을 내는데 중요한 역
할을한다”고했다. 
성진회관을 찾았던 외지 손님

들은 명태 맑은탕을 맛보고 나서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 맛이라며
무료로 TV와 신문 등에 광고를
내주었다고한다.
그래서 이집은 공중파와 전국

일간지 등에 소개가 됐을 정도로
이미 유명세를 톡톡히 치뤘다고
한다.
17년간 명태전문점을 운영하

고 있는 황경남 대표는“명태 맑
은탕은 무엇보다 명태의 신선도
가 중요한데 싱싱한 명태와 최상
의 원재료를 사용해 고성명태의
진정한맛을알리는데최선을다
하겠다”고했다.
영업시간은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다. <전화 682-
1040>              

원광연기자

개운하고시원한국물맛잊을수없어
간수를 1년이상뺀천일염만사용짠맛줄여…밑반찬으로나오는명태아가미도일품

추천!고성지역맛집기행②성진회관의‘명태맑은탕’

성진회관의‘명태 맑은탕’은 개운하고 시원하다.

본지가 임진년 새해부터 기획보도하고 있는‘추천! 고성지역 맛집 기행’에 소개
되기를 바라는 맛집을 추천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담당 : 원광연 기자(☎681-1666, 010-5379-0890)

고성군축구협회·생활체육고성군축구연합회

◇일시: 2012년2월2일(목요일), 오후6시
◇장소: 금강산콘도연회장

평소 고성군 축구협회와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
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성군 축구협회장과 생활체육 축구연합회장 이·취임식을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임 회 장
윤 승 근(제8~10대)

취 임 회 장
서 인 호(제11대)




